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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양상에 대한 전향적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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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Nonsurgical Gastrointestin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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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re have been few reports about common gastrointestinal diseases in children visiting 

emergency roo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basic data and their meanings about 

emergency room utilization in children with nonsurgical gastrointestinal disorders. 

Methods: The authors prospectively studied 1,228 consecutive children with gastrointestinal 

diseases, amongst 6,179 nonsurgical pediatric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Seoul 

Red Cross Hospital from Jan. 1st 1998 to Dec. 31st 1999. 

Results: 1) First visit was 60.7% of total visits and 30.7% were between 1 and 3 years of age 

while 80.4% were below 6 years of age. Male patients were predominant by a ratio of 1.3：1. 

2) The peak month of visits was December (12.1%), and the peak time of visits was between 8:00 

pm and midnight (35.9%). Average length of stay at emergency room of the total patients were 

0.86 hour. 3) Five major diseases were acute gastroenteritis (44.3%), fecal impaction &/or 

constipation (21.3%), acute gastritis (16.4%), intussusception (4.6%), and infantile colic (4.3%) in 

order. 4) 19.6% of the total patients were hospitalized.

Conclus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various distributions regarding each nonsurgical gastro-

intestinal disease entity in children visiting emergency room even though distributions of the total 

patients in our study were not so different from those in previous reports by others. (J Korean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1; 4: 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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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래에 각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

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5). 

영세민 무료진료를 확대케 한 생활보호법과 1977

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및 1982년 1월 5일 야간

통행금지의 전면해지 등이 인구구조 변동 및 경제

적 여건 향상과 함께 응급실의 문턱을 낮추게 된 

주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10년 전부

터 국내에 응급의학과가 신설되어 응급환자 처치 

및 응급실설비 확장에 많은 발전이 있어 왔고 또 

이에 따른 응급환자 처치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

도증가 및 이용상의 편의, 즉 세분화된 전문의료인

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하루 24시간 계속하여 운영

된다고 하는 점 등이 규모가 큰 병원을 무턱대고 선

호하는 우리 나라 의료소비자들의 의식구조에 편승

하여 더욱 종합병원 응급실을 과밀하게 만들어왔다.

  한편,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소아의 질병양상에 변화가 생겼으며 응급을 요하

는 환아의 상태도 달라지게 되었다. 아울러 의약분

업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급변함에 따라 응급 환자

들, 특히 비응급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인식되어온 

소아의 응급질환에 대한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

한 소아환자에 대한 임상적 또는 통계적 관찰은 

20편 이상이 보고되어져 왔는데 이들은 연도별, 지

역별, 사회경제적 여건과 각 병원의 특성에 따라 

병류별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13∼32)

.

  그러나 이 보고들 가운데 각 병류별 분포를 세

세하게 조사 연구한 보고는 드물며 특히 가장 빈

번하게 접할 수 있는 소화기질환 환아에 대한 연

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소아과의사

가 응급실에서도 흔히 보게 되는 소화기질환 환아

들의 응급실 이용양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비외과적 소화기질

환 환아들을 분석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만 2

년간 서울적십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은 (15세 미만의) 환아 6,179명  

중 (비외과적) 소화기질환 환아 1,228명을 대상으

로 응급일지 및 병력일지를 근거로 하여 초진여부, 

성, 연령, 계절별 분포, 질병종류, 내원시간, 체류시

간, 입원율 등 응급실 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전향

적으로 관찰하였다. 외과적 소화기질환은 그 수가 

아주 적고 추후 수술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 궁극적으로 소아과의사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

에 본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

  편의상 각 그림들(Fig. 1∼7)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어들을 사용하기로 한다.

결      과

    1. 연도별 및 초진 현황

  조사기간 동안 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비외과

적 소화기질환 환아는 총 1,228명으로 1998년에 

514명, 1999년에 714명이었다. 이 중 초진 환아는 

746명(60.7%)이었다.

    2. 연령 및 성별 분포

  1세에서 3세 사이의 환자가 377명(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동전기인 6세 미만은 987명으로

AGE: acute gastroenteritis; FI/C: fecal impaction 

&/or constipation; GAST: gastritis; INTU: intus-

susception; IC: infantile colic; ENTER: enteritis; 

PI/IO: paralytic ileus &/or intestinal obstruction; 

MLA: mesenteric lymphadenitis; FGID: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 FP: food poisoning; UGIB: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ESO: esophagitis

ninehtwo
AGE: acute gastroenteritis; FI/C: fecal impaction
&/or constipation; GAST: gastritis; INTU: intussusception;
IC: infantile colic; ENTER: enteritis;
PI/IO: paralytic ileus &/or intestinal obstruction;
MLA: mesenteric lymphadenitis; FGID: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 FP: food poisoning; UGIB: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ESO: esophag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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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를 차지하였고 전체 환아 중 남녀 비는 1.3 

대 1이었다(Table 1).

    3. 월별 계절별 분포

  총 1,228명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동절기와 하절기에 비교적 많았다. 그 중 12월이 

149명(1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1월 

120명(9.7%), 2월 120명(9.7%), 5월 108명(8.7%)의 

순이었다. 빈도가 적은 달들 중 10월은 77명(6.3%), 

4월은 74명(6.0%)이었으며 8월은 70명(5.7%)으로 

가장 빈도가 적었다(Fig. 1).

    4. 내원시간 분포

  오후 8시에서 자정까지가 441명(35.9%)으로 가

장 많았고 오전 4시에서 7시까지가 94명(7.6%)으

로 가장 적었다(Fig. 2).

    5. 체류시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566명(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2시간 이내가 1,174명으로 95%를 차지했

는데 전체 환아의 평균 체류시간은 0.86시간이었

다(Fig. 3).

    6. 질환별 분포

  급성 위장관염이 544명(44.3%)으로 제일 많았고 

분변폐색 및 변비 262명(21.3%), 급성 위염 201명

(16.4%), 장중첩증 57명(4.6%), 영아 산통 53명

(4.3%), 장염 44명(3.6%), 장폐색 14명(1.1%), 장경

Fig. 1. Monthl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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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e & Sex Distribu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ex
  Age(y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

Male Femal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186 159  345 (28.1)
 1∼2 214 163  377 (30.7)

 3∼5 155 110  265 (21.6)

 6∼8  66  55  121 (9.9)

 9∼11  39  20   59 (4.8)

12∼14  27  34   61 (5.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687 541 1,228 (100.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Fig. 2. Distribution of time of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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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7명(0.6%), 장간막 림프절염 6명(0.5%), 기능성 

위장장애 5명(0.4%), 궤양 3명(0.2%)의 순이었으며 

위장관 출혈, 식중독, 식도염은 각각 1명씩이었고 

구토 및 설사 등의 주소로 내원하였으나 특별히 

진단명을 추정하지 못했던 경우는 29명(2.4%)이었

다(Fig. 4).

  주요 질환 5가지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볼 때 급

성 위장관염과 급성 위염은 1∼2세 사이에서 각각 

37.7%, 26.4%로 가장 빈도가 높은 데 비해서 분변

폐색 및 변비는 3∼5세에서 33.2%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장중첩증은 1세 미만에서 54.4%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영아 산통은 1세 미만에서 83.0%이

었다(Fig. 5).Fig. 3. Distribution of length of stay at emergency room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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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of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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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분포에서는 급성 위장관염과 급성 위염이 

동절기인 12월에 각각 12.7%와 17.9%로 가장 빈도

가 높았으며 분변폐색 및 변비는 11월에 13.4%, 6

월에 12.2%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빈도가 높았고, 

장중첩증은 5월에 24.6%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영아 산통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7월과 9

월에 동일하게 13.2%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Fig. 6).

  시간별 분포에서는 5가지 주요 질환 모두 오후 

8시에서 자정 사이에 가장 많았다(Fig. 7).

    7. 입원, 전원, 사망 현황

  총 1,228명 중 입원은 241명으로 19.6%를 차지

했으며 치료 후 귀가는 983명으로 80.0%이었고 전

원은 1명(0.1%)이었으며 사망은 한 명도 없었다.

고      찰

  경제성장이나 문화발달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이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종합병원의 

응급실이다
1∼5). 최근 들어 응급의학과의 개설 등

에 따른 응급환자 처치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 

증가 및 이용상의 편의 등이 우리나라 의료소비자

들의 의식구조에 편승하여 더욱 종합병원 응급실

을 과밀하게 만들어왔다.

  한편,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소아의 질병양상에 변화가 생겼으며 응급을 요하

는 환아의 상태도 달라지게 되었다. 아울러 의약분

Fig. 6. Monthly distribution according to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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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급변함에 따라 

응급 환자들, 특히 비응급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인식되어온 소아의 응급질환에 대한 양상을 정확

히 파악하는 일도 시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아 응급질환 전반에 

대한 최근의 정보도 매우 중요하겠으며 또 응급실

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비외과적 소

화기질환 환아에 대한 연구분석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

한 15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국내보고는 많았

지만 소화기질환 환아에 대한 세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아 환자에서의 일반적인 

응급실 이용양상과 함께 소화기질환 환아의 응급

실 이용양상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이다.

  이제까지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15세 미만

의 소아 환자에 대한 국내보고는 20편 이상이 발

표되었는데
13∼32) 이들의 관찰 기간은 2년17,19,27,29)에

서 10년
14) 사이였고 대상환아의 수는 630명27)으로

부터 17,511명
24)까지로 매우 다양하였다. 본 연구

의 경우 관찰 기간은 2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지만 환아의 수는 비외과적 소화기질환에 국

한되었음에도 1,228명으로 적지 않았다.

  본 관찰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헌에서 연도별 증

가가 나타났으나 임 등
15)과 권 등16)은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각 관찰 병원 주변으로 

여러 종합병원들이 신설됨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에도 이러한 양

상이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또 모든 보고에서 남아

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대략 1.2대 1로부터 2

대 1 사이였는데 본 관찰에선 1.3 대 1이었는바 이

는 일반적인 남아 선호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연령별 분포에서 Bergman과 Haggerty
2)와 Chris-

toffel 등
33)이 1세부터 3세 사이 환아가 각각 33%와 

24.7%로 제일 많았다고 보고한 것처럼 본 관찰에

서도 1세부터 3세 사이 환아가 30.7%로 제일 많았는

데 이는 또한 대부분의 국내 보고와도 일치하였다.

  계절별로는 대부분
27∼31) 하절기에 방문횟수가 

많았고 동절기에 감소하였으나 본 관찰에서는 하

절기뿐 아니라 동절기에도 방문횟수가 많았고 12

월이 12.1%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방문시간별로는 오후 8시부

터 자정사이 또는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사이가 

제일 높은 내원빈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는데 

본 관찰에서도 오후 8시부터 자정 사이가 35.9%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는 본원에서 관찰 기간의 

반 이상 기간 동안 소아과 전문의 야간 진료를 오

후 6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고 있었던 영향도 있

지 않나 생각된다.

  응급실 체류시간을 살펴보면 차 등
29)은 2시간 

이하가 36.5%로 평균 4.3시간 소요되었다고 하였

으나 Jones 등
34)은 경제적 차이나 응급 정도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여부에 관계없이 내방 환아의 약 

절반에서 체류시간이 2시간 이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외과적 소화기질환만을 대상으로 한 본 

관찰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2시간 이내가 95%를 차지했고 평균 

0.86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본 병원) 응급실에

서는 소아과 의사에 의해 소화기질환 환아들에 대

하여 비교적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졌었다고 할 수 

있겠다.

  소화기질환별 분포를 살펴볼 때 급성 위장관염

은 박 등
19), 김22), 김23), 장 등27), 김 등28), 차 등29), 

안 등
30) 및 문 등32)의 보고에서 제일 많았다고 하

였는데, 본 관찰에서도 급성 위장관염이 44.3%로 

제일 많았고, 분변폐색 및 변비 21.3%, 급성 위염 

16.4%, 장중첩증 4.6%, 영아 산통 4.3%, 장염 3.6%, 

장폐색 1.1%, 장경련 0.6%, 장간막 림프절염 0.5%, 

기능성 위장장애 0.4%, 궤양 0.2%의 순이었으며 

위장관 출혈, 식중독, 식도염은 각각 0.1%씩이었고 

구토 및 설사 등의 주소로 내원하였으나 특별히 

진단명을 추정하지 못했던 경우는 2.4%이었다.

  본 연구에서 주요 질환 5가지의 연령별, 월별, 

시간대별 분포 등을 특별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연령별 분포를 보

면 급성 위장관염과 급성 위염이 1∼2세 사이에서 

각각 37.7%와 26.4%로 가장 빈도가 높은 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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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변폐색 및 변비는 3∼5세에서 33.2%로 빈도

가 가장 높았으며, 장중첩증은 1세 미만에서 54.4%

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영아 산통도 1세 미만에서 

8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질환 5가지의 월별 분포를 보면 급성 

위장관염과 급성 위염의 경우 12월에 각각 12.7%와 

17.9%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분변폐색 및 변비는 

11월에 13.4%, 6월에 12.2%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빈

도가 높았다. 그리고 장중첩증은 5월에 24.6%로 가

장 빈도가 높았으며, 영아 산통은 비교적 고른 분포

를 보였으나 7월과 9월에 동일하게 13.2%로 가장 빈

도가 높았다. 시간별 분포로는 5가지 질환 모두 오

후 8시에서 자정 사이에 가장 많았다.

  사실 응급실에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데 이상 언급된 분포에

서 급성 위장관염과 급성 위염은 같은 양상을 보

였기 때문에 증상 발현의 시간차에 의해 추정 진

단명이 달라진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 두 질환은 

동일한 질환의 스펙트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응급실을 통한 입원율은 보고된 국내문헌들에서 

7.4%
21)로부터 49%18)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는데 

본 관찰에서는 19.6%이었다. 아울러 본 관찰에서 

초진 환아는 60.7%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쉽게 표

현하자면 응급실에 내원한 비외과적 소화기질환 

환아 10명 중 6명은 평소 본 병원에 다니지 않던 

경우이고 2명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바 비외과적 소화기질

환 환아는 보호자에게나 담당 소아과 의사에게나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응급실에 내원한 비외과적 소화기

질환 환아에 대해 고찰해 보았는데 먼저 소아과의

사를 비롯한 응급실 요원들이 소화기질환을 포함

한 모든 응급실 내원환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여 응급환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

라 생각된다. 앞서 소아 응급실 이용양상에 대해 

본 연구조사에서 언급된 관점들 이외에 내원하게 

된 주소(Chief complaint)별 분류, 발병에서 내원까

지의 시간, 방문 수단, 의뢰기관, 가족특성, 담당의

사의 역할 및 업무량, 병실 입원 후의 임상경과, 퇴

원 후 재방문 여부 및 증세 재발 여부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소화기질환 환아에 

대해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소아환자에 대해서 더

욱 뚜렷한 파악이 이루어져 소아환자를 위한 응급

실의 특성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목 적: 응급실을 내원한 환아들에 대한 보고들 

가운데 소화기질환 환아들의 응급실 이용양상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소아

과의사가 응급실에서도 흔히 보게 되는 비외과적 

소화기질환 환아들의 응급실 이용양상에 대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만 2년간 서울적십자병원 응급실에 내원

한 (15세 미만의) 환아 중 비외과적 소화기질환 환

아 1,228명을 대상으로 응급일지 및 병력일지를 근

거로 하여 초진여부, 성, 연령, 계절, 질병종류, 내

원시간, 체류시간, 입원율 등 응급실 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관찰 조사하였다.

  결 과:

  1) 초진 환아는 60.7%이었고 1세에서 3세 사이

의 환자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학동 전기인 6

세 미만은 80.4%를 차지하였다. 남녀비는 1.3대 1

이었다.

  2) 월별 계절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

으나 동절기와 하절기에 비교적 많았으며 내원시

간은 오후 8시에서 자정까지가 35.9%로 가장 많았

고 오전 4시에서 7시까지가 7.6%로 가장 적었다.

  3) 체류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2시간 이내가 95%를 차지했는데 

전체환아의 평균 체류시간은 0.86시간이었다.

 4) 질환별 분포에서 급성 위장관염이 44.3%로 제

일 많았고 분변폐색 및 변비 21.3%, 급성 위염 

16.4%, 장중첩증 4.6%, 영아 산통 4.3%, 장염 3.6%, 

장폐색 1.1%, 장경련 0.6%, 장간막 림프절염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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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위장장애 0.4%, 궤양 0.2%의 순이었으며 

위장관 출혈, 식중독, 식도염은 각각 0.1%이었고 

특별히 진단명을 추정하지 못했던 경우는 2.4%이

었다.

  5) 주요 질환 5가지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볼 때 

급성 위장관염과 급성 위염은 1∼2세 사이에서 각

각 37.7%와 26.4%로 가장 빈도가 높은 데 비해서 

분변폐색 및 변비는 3∼5세에서 33.2%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장중첩증은 1세 미만에서 54.4%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영아 산통은 1세 미만에서 

83.0%이었다. 월별 분포에서는 급성 위장관염과 

급성 위염이 동절기인 12월에 각각 12.7%와 17.9%

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분변폐색 및 변비는 11

월에 13.4%, 6월에 12.2%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빈

도가 높았고, 장중첩증은 5월에 24.6%로 가장 빈

도가 높았으며 영아 산통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7월과 9월에 동일하게 13.2%로 가장 빈

도가 높았다. 시간별 분포에서는 5가지 주요 질환 

모두 오후 8시에서 자정 사이에 가장 많았다.

  6) 입원은 19.6%를 차지했으며 치료 후 귀가는 

80.0%이었고 전원은 0.1%이었으며 사망은 한 명도 

없었다.

  결 론: 응급실에 내원한 비외과적 소화기질환 환

아는 보호자에게나 담당 소아과 의사에게나 가볍

게 여겨질 수 없는데 전체적인 분포는 이전의 연

구에서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각각의 질병에 따른 

분포에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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